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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By analyzing how the Mali conflict has progressed over the past decade, the activities of 

terrorist groups in the Sahel are predicted, and their movements will have implications. Method: In 

addition to existing study, progress is identified through the media. Result: The Mali conflict has been 

sustained by the spread of ethnic conflict, Islamic extremism, and military coups. Conclusion: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being weakened with the withdrawal of France and the 

intervention of Russia. This indicates that the Mali conflict could be prolo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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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지난 10년간 말리 내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석해봄으로써 사헬 지대 내 테러집단의 활

동 양상을 예측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기존 사헬 지대와 테러 양상에 대한 연구

와 더불어 프랑스어권 언론을 통해 진행 경과를 파악했다. 연구결과: 민족 갈등의 심화, 이슬람 극단주

의의 확산 그리고 군사 쿠데타의 지속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말리는 내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프랑스의 철수와 러시아의 개입 등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말

리 내전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말리내전, 사헬 지대, 평화유지활동,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서 론

프랑스가 말리 내전에 대응해 자국의 병력을 말리 내에 전개한 바르칸(Barkhane) 작전을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다. 말리 일대는 과거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종·횡단 무역로의 중심지

였지만 내전과 더불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등장, 정부의 무능함 등이 더해지며 테

러 조직의 소굴로 변모했다. 각 집단 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리 전역에서 각종 군사적 행위

와 상호간 적대 행위로 많은 난민과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허나 말리와 관련된 구체적

인 주제는 국내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나 연구가 다소 부족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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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다. 이에 프랑스어를 기반으로 말리 내전의 조직들은 물론 내부적으로 이뤄진 정세 변화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물론 

말리 1개 국가만을 분석하여 사헬 지대의 테러 정세를 분석하여 진단하기엔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허나, 사헬 지대 내 많은 국가 중 가장 복잡한 전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에 어느 정도의 테러 확산과 관련된 연관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러의 확산은 비단 물리적으로 아프리카 대륙만의 문제는 아니며 국제사회가 한 뜻으로 대

처해야할 국제적인 의제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말리 정세를 분석해보고 말리가 위치한 사헬 지대 내 테러 집단

의 양상을 예측하고자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말리 소개 및 정세 개관

말리는 지역 특성상 사하라 사막에 인접하고 있기에 농업이 발달하진 못했지만, 목축과 무역으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온 많은 부족들이 존재하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주변에 다양한 국가들과 맞닿아 있는 점에서 지정학적인 가치를 가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리 일대에는 기원전 3세기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흔적이 존재했으며, 본격적인 국가 형태에 대한 기

록은 13세기 말리 제국에 기인한다(Kim, 2014). 20세기에 접어들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위한 아프리카 대륙 침략이 시

작되었고, 현재 말리가 존재하는 지역에 있는 많은 부족들은 이들의 침략에 맞서 거센 저항을 실시했다. 하지만 베를린 회담 

결과에 의거하여 사헬 지대에 거주하던 토착 부족은 고유의 지역과 영토에 대한 고려 없이 자로 그은 인위적이고 기괴한 국

가 경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현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분쟁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말리 북부의 투아레그(Touaregs)족은 자신들의 처우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품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1960년대 후반부터 꾸준하게 반정부 투쟁을 전개해왔다. 정부가 처우 개선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게 

되자 투아레그족은 반란을 일으키며 2012년 4월 6일 독립국 ‘아자와드(Azaward)'를 선포한다. 투아레그족의 반란은 인접국

가 리비아의 독재정권과 연관이 있다. 리비아 내전 당시 투아레그족 일부를 용병으로 고용했는데, 독재자의 사망 이후 용병

들이 다수의 무기와 군자금을 들고 말리를 포함한 사헬 지대로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투아레그족의 활동은 사헬 지대에 이슬

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했다(Kim, 2021).

결국 테러 조직이 말리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고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자 2013년 1월 말리 정부는 프랑스에 

병력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세르발(Serval) 작전의 시작이었고, 테러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바르칸(Barkhane) 작전, 사헬 연

합군(Sahel G5) 구성, 특수부대 타쿠바(Tacuba) 등이 이루어졌으나, 완벽한 소탕은 이뤄지지 않은 채 2022년 8월 프랑스군

이 말리에서 철군하게 되고, 러시아의 준 군사 조직인 바그너(Wagner) 그룹에 의해 대체된다. 이와 더불어 대테러 전을 수행

하던 독일도 유엔평화유지군 철수를 검토함에 따라 말리 내 치안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말리 내전 세력 소개

말리 정부군

2012년 기준 말리군의 병력은 군사 경찰과 자위 민병대를 포함하여 2만 2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말리 외무

부는 이론적으로 14,000명을 실 작전 병력으로 소개한 바 있다. 냉전 시대에 구소련과 교류한 경험이 있어 다수의 소련제 무

기를 보유하고 있다. 허나 이들은 투아레그족의 반란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의 유입이 발생하는 동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군부에 대해 재정적, 물질적인 지원을 제한해왔기 때문에 이들은 늘 만성적인 의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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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군

2013년 1월 11일, 세르발 작전을 실시하며 말리 내전에 개입한다. 세르발 작전은 앞서 언급했듯이 말리 정부의 요청을 받

아 국가 안정을 위해 실시된 군사개입 작전을 뜻하며, 내부 안정화와 함께 말리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에 의해 전

복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 대외적인 명분이었다. 프랑스는 UN의 위임 하에 말리 안정화를 위한 세르발 작전을 전개했고, 이후 

말리를 포함한 사헬 지대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을 소탕하기 위해 2014년 바르칸 작전을 연달아 실시했다. 

2017년 테러 조직의 소탕을 위해 사헬 연합군을 구성하고, 여러 테러 조직의 수장을 수차례 사살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

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헬 지대 내 안보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면서 프랑스군을 향한 말리 국민들의 신뢰는 대폭 하락

했다. 2013년 이후 사헬 지대에서 사망한 프랑스군은 58명이며, 이 중 51명이 말리에서 사망했다.2)

아자와드 민족해방운동(Mouvement national de libération de l'Azawad, 이하 MNLA)

투아레그족이 반란을 일으키며 세운 조직이다. 대다수의 투아레그족은 이슬람교를 신봉하나, 모계 사회를 중심으로 자체

적으로 종교를 받아들인바 알카에다 혹은 IS 계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과는 물과 기름처럼 융화되지 않는다. 대다수의 

투아레그족은 프랑스의 식민지배 시절부터 백여 년 가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차별을 받아왔기에 자신들만의 국가건설을 최

우선의 목표로 가지고 있다.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l-Qaïda au Maghreb islamique, 이하 AQMI)

AQMI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조직의 유래를 마그레브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알카에다 계열 테러 조직이다. 알제리의 군

사 정권에 대항하던 반정부 조직이 사헬 지대 인근으로 쫓겨나며 이슬람 국가의 건설과 반정부 투쟁을 지속했으며, 2006년 

10월 공식적으로 알카에다에 편입하며 2007년 AQMI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말리 북부 지역이 MNLA의 활동으로 인해 안

보적으로 취약해진 틈을 타 해당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마시나 해방 전선(Front de Libération du Macina, 이하 FLM)

2015년 말리의 중부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19세기 존재했던 마시나(Macina)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말리

의 토착 부족인 풀라니족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테러 조직이다. 프랑스군과 국제사회에 대한 큰 반발심과 적개심이 FLM의 

주된 특징인데, 프랑스의 개입으로 다수의 난민과 실향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들은 2019년 프랑

스인을 포함한 4명을 납치, 억류한 바가 있다. 프랑스군의 구출 작전으로 무사 석방되었지만, 이는 해당 지역 내에서 테러 정

세가 고조되고 있음을 보인다.

이슬람·무슬림 지지그룹(Groupe de Soutien à l'Islam et aux Musulmans, GSIM)

AQMI의 하부조직인 안사르 알딘(Ansar Al-Dine, 이하 AAD)의 지도자였던 ‘이야드 아그 갈리(Iyad Ag Ghali, 1958년 ∼)’

에 의해 2017년 창설된 알카에다 계열 거대 테러 조직이다. AQMI는 물론 FLM까지 하위 조직으로 두며 사헬 지대 내 가장 

1) Christophe Châtelot (2013). “Une armée malienne tombée en ruines.” Le monde, https://www.lemonde.fr/afrique/article/2013/02/04/une- 

armee-malienne-tombee-en-ruines_1826625_3212.html(검색일: 2023.4.8.)

2) https://souvenir74.fr/actualites/qui-sont-les-58-soldats-francais-morts-au-sahel-depuis-2013/(검색일: 20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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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으로 거듭났다. AQMI의 하부조직을 포함해 4개의 무장단체의 연합인 GSIM은 말리를 포함한 

사헬 지대에서 동시다발적인 무수한 테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각 단체는 각자가 점령했던 지역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폭약의 제조 기술까지 공유하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군과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행객이나 민간인 대상 납치와 테러도 자행하고 있다. 2019년 이후 GSIM은 부르키나파소, 말리, 

코트디부아르 사이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가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다수의 금 채취가 가능한 금광이 있기

에 종교적인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무기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 조달이 목적으로 여겨진다.

대사하라 이슬람국가(État Islamique dans le Grand Sahara, 이하 EIGS)

AQMI의 하위조직인 알카에다 계열 조직 알 무라비툰에서 파생한 조직이다. 창설 이후 극단적인 활동으로 세력을 넓혀가

던 알 무라비툰은 2015년에 조직의 정체성을 두고 알카에다 계열과 IS 계열 사이에서 갈등했으며, 당시 분열되어 IS 계열을 

주장하던 이들은 2016년 10월 공식적인 IS의 하부 조직이 되었다. 2019년 3월 EIGS는 서아프리카에 존재하던 IS 지부와 합

병하여 ‘IS 사헬지부(La branche sahelienne de l'État islamique)’라는 공식 칭호를 얻으며 사헬 지대 내에서 세력을 확산함

은 물론 다수의 분쟁을 주도했다. 테러조직의 현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List of terrorist groups in Mali3)

조직명 설립연도 조직성향 특성

AQMI 2007 알카에다 -

AAD 2012 알카에다 AQMI의 하부조직, 투아레그족을 도와 반란 주도

알 무라비툰 2013 알카에다 / IS AQMI의 하부조직, 설립 이후 성향에 따른 계열 분리 실시

FLM 2015 알카에다 AQMI의 하부조직, 말리 토착 민족에 의해 설립

GSIM 2017 알카에다 현존하는 사헬 지대 내 최대의 알카에다 계열 조직

EIGS 2016 IS 현존하는 사헬 지대 내 최대의 IS 계열 조직

세부 전개 과정

2012년 1월 17일 MNLA과 AAD 동맹의 북부 지역의 도시 메나카(Ménaka) 습격은 말리 내전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말

리 정부군은 동맹군에게 휴전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다. 이후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품은 말리 정부군은 쿠데타를 통해 대통

령을 축출했고, 두 달에 걸쳐 임시 내각을 구성한다. 해당 기간 동안 MNLA와 AAD는 북부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하다

가 분열하였으며, 이 틈을 타서 AQMI가 말리 내로 유입된다. AAD와 AQMI 두 테러 조직에 주도권을 빼앗긴 MNLA는 지

배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밀려나며 소수 지역에 대한 지배권만을 간신히 유지하게 된다.

2013년 1월 말리 북부의 테러조직이 투쟁을 계속할 것을 밝히며 공격을 이어가자 말리 임시 정부는 프랑스에 즉각적인 도

움을 요청했고, 프랑스는 세르발 작전을 전개한다. 며칠에 걸친 공군의 폭격으로 테러조직들은 말리의 최북단 지역까지 크게 

후퇴했으며 프랑스군은 4천 명 넘게 말리에 넘어간다. 이후 프랑스와 국제사회는 테러조직에 대한 대단위 공세를 전개하며 

그들이 버리고 간 대량의 무기를 획득하기도 한다. 한편, 말리 임시 정부는 정식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MNLA와 

3) 연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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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휴전 협정을 체결한다.

프랑스군은 AQMI를 포함한 테러조직의 다수 조직원을 사살하며 2014년 3월 승리를 선포했지만 전투는 계속해서 이어졌

고, 프랑스군의 공세에 알 무라비툰과 AAD의 주요 지도자가 다수 사살된다. 말리 정부군은 조건부 휴전 협정을 체결한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MNLA에 대한 공격을 갑작스레 실시하게 되는데, MNLA는 말리 정부군을 격퇴하며 도리어 다수의 지

역을 추가적으로 점령한다. 정부군과 MNLA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투아레그족은 친정부, 반정부 성향으로 나뉘게 된다.

2014년 8월 1일 프랑스군은 세르발 작전의 종료를 선언하며 바르칸 작전이 시작됨을 알린다. 바르칸 작전은 테러조직의 소탕

이 말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 사헬 지역 일대에서 전개됨을 시사한다. 바르칸 작전은 말리 뿐만 아닌 인근에 존재하는 사

헬 지대 국가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 차드를 작전지역으로 상정하였다. 한편 AQMI는 MNLA와 말리 정부군뿐만 아

니라 해당 지역에 파병된 UN군에 대한 공격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평화유지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바 있다.

2015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에 의한 불안과 위협이 점차 확산되어 갔는데 AQMI는 UN군, 프랑스군, 정부군과 민간

인을 가리지 않고 공격 범위를 확장시켰다. 또한 이전에는 북부지역과 국경 인근에서만 자행되던 폭탄 테러 등이 말리 중부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 결국 말리 중부 지역에 거주하는 토착 민족인 풀라니족까지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아 테러 조

직 FLM이 창설되어 AQMI로 자연스럽게 편입된다. 한편, AQMI의 하부조직으로 존재하던 알 무라비툰은 내부적으로 불화

를 겪으며 알카에다 계열과 IS 계열로 분열된다.

반정부 성향의 투아레그족은 UN군의 헬기가 자신들의 차량에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말리 내전 간 UN군이 중

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이들이 말리 정부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고 나갈 것을 촉구한다. 분쟁이 

심화되자 두 그룹은 임시 휴전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UN군이 말리 정부와 소통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투아레그

족은 이들의 캠프를 둘러싸 시위를 전개한다. 이 과정 중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을 입게 되어 합의는 백지화된다. 평화를 위한 

합의가 지지부진하던 중 결국 6월 20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을 제외한 모든 단체들이 모여 평화를 위해 나아가자는 취

지의 ‘알제 협정(l'Accord d'Alger)'을 체결하며, 말리는 평화의 급물살을 타게 된다.

말리 내전이 시작된 이후 프랑스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2012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테러조직의 분포 현황은 

Fig. 1과 같다.

2016년부터는 상황이 다소 변화한다. 2016~2017년 동안 말리 내부 지역 갈등은 커다란 변화 없이 다소 안정화되는 측면

을 보이나, 테러조직의 활동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AQMI는 알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모인 다수의 조직을 상대

로 폭탄 테러를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77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는 말리 내전 발발 이

후 가장 심각한 수치를 보인 테러이며 이후 꾸준하게 테러활동을 전개하던 AQMI와 예하조직들은 대규모 테러 조직인 EIGS

로 거듭났고, EIGS는 세력을 과시하든 몇 달에 걸쳐 북부 전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를 실시한다. 

한편 테러조직에 의해 수차례 지연된 알제 협정의 세부 사항이 이행되며 실향민과 난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를 제공할 것을 합의하지만, 서로 다른 부족들끼리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결국 2017년 10월 UN이 작성한 관련 보고서

에 의하면 말리는 ‘평화 협정 이행에 거의 진전이 없다’는 평을 받는다.

2018년 EIGS 역시 본격적인 말리 내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들은 북부 지역보다는 남동부 지역을 위주로 활동한다. 이에 

대해 UN은 다시 한번 ‘매우 우려스럽다’는 보고서를 발표한다.4) 이후 프랑스군에 의해 2018~2020년에 걸쳐 사헬 지대에 

4) Christophe Châtelot et Marie Bourreau (2018). “Application de l'accord de paix au Mali : le temps presse.” https://www.lemonde.fr/afrique/ 

article/2018/01/26/application-de-l-accord-de-paix-au-mali-le-temps-presse_5247469_3212.html(검색일:2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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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대적인 토벌이 이뤄졌고 다수의 테러조직 주요 지도자가 사살되지만, 말리 내에서는 다양한 지역 방위 단체들이 생겨

나며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2012> <2015>

Fig. 1. Changes in the Organization of Terrorism in Mali5)

알카에다 계열 GSIM와 IS계열 EIGS는 암묵적으로 상호 간 불가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20년이 되며 돌연 서로에 대

한 공격을 감행한다. 조직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딪히게 된 것이다. 한편, 프랑스는 사헬 지대 내 테러조직을 더

욱 봉쇄하는 측면에서 유럽과 아프리카의 13개국이 참여하는 특수부대 타쿠바를 창설한다.

수년에 걸친 내전으로 말리의 경제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기에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에 대한 불만

이 극에 이르자, 아시미 고이타 대령은 2020년 8월 여론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통해 군사 정권을 수립한다. 이후 

온전하지 않은 독재적인 정부 운영이 계속되자, 국제사회는 군사 정권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거세게 진행한다. 결국 

아시미 고이타 대령은 자신을 부통령으로 한 과도기 정권을 설립하지만, 2021년 5월 다시 한 번 쿠데타를 실시했으며, 국제

사회와 관계를 단절한다. 이 과정에서 돌연 말리 정부는 프랑스를 비난했는데, 이는 10월 초 러시아 뉴스에서 말리 총리가 

“프랑스가 키달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2022년 말리 내에 러시아의 준군사 조직인 바그너 그룹의 용병 수백 명이 배치되었음이 밝혀지고, 프랑스는 말리 정

부와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8월 15일 말리 전역에서 전면 철수한다. 이와 동시에 특수부대 타쿠바 역시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한편 테러조직의 위협 속에서 민주주의 선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시미 고이타를 주축으로 하는 군사 정권은 민

주주의에 의거한 대통령 선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5) Jeuneafrique.com(검색일: 20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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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민족 갈등

투아레그족을 포함한 소수 민족에 대한 꾸준하고 부당한 대우는 내전을 발생케 했다. 식민지 독립 이후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투아레그족의 반란이 발생했고 정부로부터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약했다. 특히나 이번 경우

에는 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3의 세력인 극단주의 세력인 GSIM이나 EIGS의 테러가 가지는 영향력이 투

아레그족의 목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세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 투아레그족은 친정부와 반정부 두 개의 조직으로 양분

되어 있어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2015년까지만 해도 알제 협정을 통해 독립국가는 어렵더라도 투아레그족의 자

치주나 독립적인 연방에 대한 요구를 할 정도까지 말리 정세는 투아레그족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로 유지되었으나, 이후 테러 

집단의 존재와 그들의 세력 확산은 공통의 위협으로 자리 잡게 되어 해당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슬람 극단주의가 투아레그족과 말리 내 부족들에 스며드는 실정이다. 풀라족에 의해 창설된 FLM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다양한 지역 방위 단체가 생겨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렇지 않아도 종족 간 갈등으로 복잡한 지역에서 종교적 색

채까지 더해지면서 갈등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10년에 걸쳐 사헬 지대에서 활동 반경을 넓혔다. 특히 말리 정부의 무능력함은 이들이 거침없이 

말리 영토를 공략하는데 커다란 발판 역할을 했으며, 프랑스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테러조직이 말리의 영토 내에서 활

동하기 더 없이 좋은 명분을 제공했다. 말리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특수부대 타쿠바는 

창설된 지 3년 만에 해체되는 수순을 밟았으며, 프랑스군은 전면적인 철수를 결정했다. 다수의 지도자들이 사망했음에도 불

구하고 GSIM와 EIGS 등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을 공격하고 납치하여 몸값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금전적인 목적도 있지만 국제 정세에서 이러한 활동이 자신들의 존재감 과시에 

유리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 쿠데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프리카 내 전체적인 군사 쿠데타는 감소했지만, 20년 가까이 민주 정권이 안정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말리의 군사 쿠데타는 국제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야기했다. 그러나 말리 내부적으

로는 이러한 군사 정권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의 무능력함 탓이 크다. 2012년 당시 쿠데타를 통해 정권의 변화 의지

를 밝혔던 정부는 국고를 낭비함과 동시에 사적인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반정부 시위를 폭력적

으로 진압해 다수의 희생자를 양산한 바 있다. 현재의 말리 군사 정권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의 세력 확장을 막아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러시아의 영향력이 말리를 포함한 아프리카 정부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활동 양상 전망 및 시사점

프랑스와 국제사회의 공조로 실시한 세르발 작전과 이에 이어지는 바르칸 작전, 사헬 연합군의 구성과 특수부대 타쿠바 창

설 10년에 걸쳐 진행된 어느 것도 말리에 평화를 선사하지 못했다. 외부에서 시작된 군사적인 개입은 GSIM이나 EIGS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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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이 더욱 반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말리 인근 지역이 테러 조직의 본거지로 변모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았을 때 설사 현존하는 말리 내 테러 조직을 전부 토벌하더라도 대체되는 또 다른 테러 조직이 출현할 뿐 상황이 개선

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테러 조직의 소탕이라는 논의 역시도 현실적이지 않다. 정부 차원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종족 간 갈등도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분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향민과 난민들은 정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며, 이는 테러 조직에 호재로 작용하여 테러 조직이 말리 사회 깊숙한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10년간

의 사례를 보았을 때, 테러 조직은 지역 사회를 거점으로 국제 사회에 대한 분노를 확장시키며 세력을 확장했다.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부르키나파소 역시 프랑스의 군사적 도움을 거절한 바, 사헬 지역을 지지하고 있는 국제사회 

조직은 중립적이고 방어적인 형태를 취하는 UN군뿐이기에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의 준군사 조직 바그너 그룹의 말리 주둔이 테러 조직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지는 시간을 두고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말리 군사 정권은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기에 테러 조직 소탕이나 부족민 간 갈등 해소보다는 권력을 유지하

는 데 더욱 힘을 쓸 것으로 판단된다. 바그너 그룹이 사헬 지대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여겨질 성과가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보았을 때 말리는 이에 말리를 포함한 사헬지대는 한동안 별다른 소득 없이 고착화될 것으로 보이며, 테러 조직들은 말리 

정부와 바그너 그룹의 방해가 없다면, 국제사회를 향한 강도 높은 메시지 전달에 주력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석방된 프랑스 기자

의 예와 같이 테러 조직들은 인질을 통한 협상과 몸값을 요구하는 일련의 방식으로 군자금 조달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 정권이 민주주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며 정해놓은 2025년이 다가올 때 까지는 테러 조직의 득세가 계속될 

것이며 말리 국가 자체의 부담은 계속되며, 국민들의 고통 또한 증대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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